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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무분별 입찰' 막고 장병 안전 지킨다
 - 강성민 차장, 전투조끼 제조현장 점검… 생산·납품 전 과정 품질관리 강화 
 - 군수품 공급 입찰에 입찰보증금 부과 추진… 계약이행 능력 없는 업체 사전 차단

조달청이 군수품 입찰 시장에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장병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의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일 서울 소재 군용 전투조끼 제조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군 장병의 임무

수행력 향상과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인 공

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군수품 조달 분야까지 확대하고, 실제 제조현장에서

계약이행 및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올해 1월 네 번째 무분별 입찰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해 왔다.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하고,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수품 조달 분야에서도 무분별한 입찰

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이 공정하게 경

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군수품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계약이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계약이행 실태점검과 강화된 생산능력 사전점검을 지

속적으로 실시해 입찰부터 계약이행,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사각

지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용 전투조끼의 주요 생산공

정을 직접 살펴보며 원자재 관리, 제조공정별 품질관리, 완제품 검사 등

생산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제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

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해 생산 단계

부터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 이후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장병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링 검사 비

율을 확대하고, 수요군 검사를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등 군수품 품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는 동시

에 제조업체의 생산능력과 품질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군수품 조

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수품은 장병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직결되는 만

큼 공정한 입찰 질서뿐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입찰부터 생산·납품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성실

한 기업에는 정당한 기회가 돌아가고, 장병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수품 조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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